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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의 관계를 알아보고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지역 4년제 D대학교와 경남지역의 4년제 K대학교 전체학년(1~4학년) 남녀 재학생 272명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244부의 자료를 SPSS와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건부효과 탐색을 위해 특정 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심리적 독립이 낮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 진로준비행동

을 높여 줄 수 있는 조절효과가 있으나,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높여 줄 수 있

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

을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에 관련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개입

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주제어：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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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영위해 나가며, 행복한

개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더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적인 사회 성원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보람을 가지는 삶을 살 때 가능할 수 있다(김

춘경․이수연․최웅용, 2006).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이 경험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체

험이라고 볼 수 있는 진로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것 이상

의 의미를 갖고 있다(현명희, 2021). 이러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며 전 생애에 걸쳐 발달된다(김계현, 2006).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관해 확인하고, 사회적 변화 및 직업 환경에 적응

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준비과정이 필요하다(소연희, 2011). 또한, 직업 세계에서 필

요로 하는 다양한 조건들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진로를 설정해야

하며, 설정된 진로를 좀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분석,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 직무능력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향상을 통해 진로 발달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발달과업 수행은 만족스러운 성인기의 생활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졸업 이후 직업과 장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lustein, 1989). 이렇듯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전 생애 동안 수행해야 하는 필연적인 발달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진로발달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장은영, 2011). 또한, 우리나라의 경

우 자신의 적성이나 장래희망을 고려하기보다는 합격 위주의 대학 진학으로 인해 진로 탐색 및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학 진학 후 진로선택과 준비

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과업이 과중해지고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이주연․민윤희․장성화, 2019).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른 노동시장 및 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업 세계로

의 이행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진로준비활동을 요구받고 있다(조영아․정

지은, 2017). 이는 사회진입을 앞둔 후기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고(양은희,

2017), 그만큼 심리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사회․환경적 변

화로 인해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들은 더 큰 부담감으로 진로에 대한 걱정이 더욱 더 높아지

고 있으며(현명희, 2021), 이에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중요성과 필

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진로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심리적 독

립(Psychological Separation)은 Mahler 등(1975)이 분리-개별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Mahler et

al., 1975). 분리-개별화는 부모와의 공생적 관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개체로 자각하고,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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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동시에 사회진

출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심리적 독립은 향후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문제해

결, 감정조절에 관한 자율성과 능력의 바탕이 되는 발달과업이며(심지연, 2013), 청년기 이후 사

회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연속적이고 점진

적으로 이루어진다(허혜경․김혜수, 2015). 따라서 대학생들이 보다 성숙하고 합리적인 진로 탐

색 및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고 부모로

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대학 적응과의 관계

를 다루었는데 진로정체감(박완성, 2002b), 진로결정수준(김순정, 2000; 김은진, 2001; 박수길,

2001; 권용호, 2002; 박현주, 20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고향자․강혜원, 2003), 진로태도성숙(이

기학 등, 2004), 진로탐색행동(Scott & Church, 2001), 진로준비행동(박완성; 2002a; 이주연 등,

2019; 이현진, 2021) 등 진로발달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연

구결과들은 심리적 독립이 다양한 진로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심리 내적 변인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변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Ferry et al., 2000) 이들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정근, 2012; 류진숙, 2012). 즉 심리적 독립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

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계획된 우연기술(Planned Happenstance Skills)의 학습적 요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불확실성과 변화의 속도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진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대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데, 단 하나의 목표

설정 후 그것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개의 대안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조한익, 2009). 물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하나

의 목표만 고집하지 말고 대안을 설정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설정한 목표를 상황에 맞춰 유

연하게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Snyder, 2004). 이러한 대안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지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계획된 우연기술이라 할 수 있다.

Michell 등(1999)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연을 기

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계획된 우연 이론을 주장하였다. 계획된 우연 이론에 따르면, 우연히 발생

한 사건도 개인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된 우연이라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진로발달 과정에서 우연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개

인은 현실 속 다양한 변화를 통해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연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개

인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낮게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Krumblotz, 2009). 이처럼 최

근 진로이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연 학습 이론의 계획된 우연기술은 불확실한 상황을 긍정적으

로 바라보며, 개방적인 태도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노력을 지

속하는 적극적 자세이자 행동 양식으로(이향림, 2020), 계획된 우연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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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행동

하는 경향을 가진다(최민슬, 2020). 이는 진로발달을 위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즉 우연을 인식하고, 기회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기술을 잘

발달시킨다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연적 사건을 자신의 진로에 긍정적 사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최민슬, 2020). 지금까지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손은령, 2009; 백성호․김현숙, 2017), 최근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에서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와 관련된 행동적

변인인 진로준비행동(차영은․김시내․강재연, 2015; 송영희, 2017; 최주영, 2020; 현명희, 2021),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취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조남근․정미예, 2013; 차영은․김시내․강재연, 2015). 이처럼 심리적 독립과 계

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환경적 요인으로 각각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수 있으나, 내적 요인인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환경적 요인인 계획된 우연기술에 따라 달라짐을 검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에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결과를 담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계획된 우

연기술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의 관계를 규명하고,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

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 및 진

로상담 현장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을 높일 수 있는 상담 개입 전략을 수

립하며 진로준비행동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학생 대상으로 진로 행동에 부모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은 예전부터 진

로선택이나 진로발달이론에서 다루어져 왔었다(이현진, 2021).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연구는 대학생의 적응과 심리적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자아정체감, 직업적

정체성, 진로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 등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양

진희, 2017).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독립의 하

위요인 중 자기신뢰가 진로준비행동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부모와 지지관

계, 자율적 의사결정 순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이현진, 2021).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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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갈등적, 기능적, 태도적, 심리적 독립 수준을 높

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도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고(이주연 등, 2019),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은 사람은 정보수집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박완성, 2002a). 주은지(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청소년의 진로탐색행

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학생 시기가 성숙한 대인관계, 가치관 확립, 사회

적 책임 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의 성숙한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주은지, 2018). 정은희(1992)와 정원근(2013)의 연구에서는 심리

적 독립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에 적응적이고 진로발달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박완성

(2002a)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이 낮은 대학생들은 높은 대학생들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진로탐색에 영향

을 주어 다양한 직업탐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진로선

택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연구(이득연․홍경자, 2004)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김수

임․김창대; 2009),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인 자기신뢰, 자율적 의사결정, 부모지지와 진로준비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유사연구(김은진․천성문, 2001; 김수리, 2005; 김현희, 2011; 위선희,

2013; 허강석, 2017)도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심리적 독립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심리적 독립이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2.2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계획된 우연학습이론에서는 우연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연적 사건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기

술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행동의 5가지 기

술에 대해 언급하였다(Mitchell et al., 1999). 이러한 계획된 우연학습기술은 개인적 특성으로 계

획된 우연학습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연한 사건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

방적으로 탐색하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Mitchell &

Krumboltz, 1996) 계획된 우연 학습기술 수준이 낮으면 다양한 변화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한 반

면에, 계획된 우연학습기술 수준이 높으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다고 하

였다(Krumboltz, 2009). 즉, 계획된 우연학습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진로를 준비하고 후에 직

업세계에서도 잘 적응하여 효과적인 진로발달을 해낼 수 있다(이동혁․황윤미․정지희, 20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명희, 2021). 또한,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학습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송영희, 2017), 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계획된

우연학습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이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주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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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계획된 우연기술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Ⅲ. 실증연구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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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지역 D대학교(4년제)와 경남지역의 K대학교(4년제) 남녀 재학생 272명을 대상

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

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된 설문지 28부를 제외하고 최종 24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학생 54명(22.1%), 여학생이 190

명(77.9%)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33명(13.5%), 2학년 55명

(22.5%), 3학년 69명(28.3%), 4학년 82명(33.7%), 기타 5명(2.0%)으로 4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115명(47.1%), 자연과학계열 47명(19.3%), 경상계열 21명

(8.60%), 공학계열 33명(13.5%), 예체능계열 10명(4.1%), 기타 18명(7.4%)으로 인문사회계열의 비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54 22.1
여 190 77.9

학 년

1학년 33 13.5
2학년 55 22.5
3학년 69 28.3
4학년 82 33.7
기타 5 2.0

전 공

인문․사회계열 115 47.1
자연․이공계열 47 19.3
상경계열 21 8.6
공학계열 33 13.5
예체능계열 10 4.1
기 타 18 7.4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4 측정 도구

3.4.1 심리적 독립 척도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해 Hoffman(1984), Moore(1987)와 Baik(1997)의 척도를

바탕으로 문정희(2018)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자기신뢰 6문항, 자율적 의

사결정 6문항, 부모와 지지관계 6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에 대한 반응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정희(2018)의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Cronbach’s ⍺는 .83로 보고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척도 전체 Cronbach’s ⍺는 .84로 나타났다.



106∙취업진로연구 제12권 제3호

3.4.2 진로준비행동 척도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이명숙

(2003)이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정보수집활동 6문항, 도구구비활동 5문항, 목

표달성활동 7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

석 가능하다.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Cronbach’s ⍺는 .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척도 전체 Cronbach’s ⍺는 .90으로 나타났다.

3.4.3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

계획된 우연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Krumboltz(1999)의 계획된 우연 이론에 근거하여 Kim

등(2014)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김보람(2012)이 개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호기심 5문항, 인내심 5문항, 유연성 5문항, 낙관성 5문항, 위험감수 5문항으로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점수

가 높을수록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김보람(2012)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Cronbach’s ⍺는 .80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척도 전체 Cronbach’s ⍺는 .94로

나타났다.

3.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V23.0과 PROCESS Macro V3.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인의 측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계획된 우연기술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V3.5 Model 1을 사용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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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4.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독립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44점, 진로준

비행동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51점, 계획된 우연기술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38점으로 나타났

다. 한편, 다변량 분석의 전제 조건인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측정변인의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

족하는지 확인하였다. 정규분포의 가정 충족 기준은 왜도 절대값 3 이하, 첨도 절대값 7 또는 10

이하이다(Kline, 2005).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들의 왜도는 -1.010〜.233, 첨도는 -.073〜2.407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 인 하위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심리적 독립

자기신뢰 3.728 0.753 -0.368 0.027

자율적 의사결정 3.561 0.771 -0.386 0.111

부모와 지지관계 3.943 0.745 -1.010 1.783

전 체 3.744 0.505 -0.291 -0.041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3.514 0.693 -0.375 0.711

도구구비활동 3.489 0.764 -0.320 0.288

목표달성활동 2.855 0.813 0.233 -0.073

전 체 3.251 0.675 -0.063 0.588

계획된 우연기술

호기심 3.808 0.697 -0.563 0.960

유연성 3.714 0.725 -0.664 0.978

인내심 3.746 0.719 -0.719 0.923

낙관성 3.835 0.797 -0.713 1.022

위험감수 3.585 0.765 -0.446 0.383

전 체 3.738 0.604 -0.611 2.407

<표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4.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r=.367, p<.001),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r= .51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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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r=.504, p<.001)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 분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

심리적 독립 1

진로준비행동 .367*** 1

계획된 우연기술 .519*** .504*** 1

※ ***p < .001

4.3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3.1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독립 전체 설명력은

R²=.135로,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13.5%를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F=37.741, p<.001). 이는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신뢰(B=.453, p<.001), 부모와 지지관

계(B= .108, p<.05)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적 의사

결정(B=-.104, p<.05)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p) VIF R2 F
B SE β

심리적
독립

(상수) 1.506 .275 5.476***

.293 33.152***
자기신뢰 .453 .051 .506 8.848*** 1.109

자율적
의사결정 - .104 .048 - .119 -2.159* 1.033

부모와
지지관계 .108 .051 .119 2.118* 1.077

전체 .491 .080 .367 6.143*** 1.000 .135 37.741***

※ 종속변인 : 진로준비행동,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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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전체 설명

력은 R²=.254로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25.4%를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F=82.385, p<.001). 이는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호기심(B=.291,

p<.001), 인내심(B=.252, p<.01), 낙관성(B=.145, p<.05)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연성, 위험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VIF R2 F
B SE β

계획된
우연
기술

(상수) 1.135 .238 4.761***

.300 20.412***

호기심 .291 .081 .301 3.595*** 2.380

유연성 - .061 .063 - .065 - .958 1.572

인내심 .252 .083 .268 3.019** 2.683

낙관성 .145 .073 .171 1.989* 2.518

위험감수 - .075 .080 - .085 - .930 2.808

전체 .563 .062 .504 9.077*** 1.000 .254 82.385***

※ 종속변인 : 진로준비행동, *p<.05, **p<.01, ***p<.001

4.4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 검증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상호작용항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885, p<.05). 또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R²의 증가량도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R²=.0121, p<.05).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

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10∙취업진로연구 제12권 제3호

<표 6>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

변 수 B SE t p
95% 신뢰구간 CI
LLCI ULCI

상수항 -1.6782 1.2352 -1.3586 .1755 -4.1114 .7550

심리적 독립 .8830 .3531 2.5004* .0131 .1873 1.5786

계획된 우연기술 1.1479 .3400 3.3761*** .0009 .4781 1.8176
심리적 독립 ×
계획된 우연기술

- .1885 .0937 -2.0124* .0453 - .3730 - .004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F p

.2814 31.3312 .0000

※ *p < .05, ***p < .001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조절효과 계수는 -.1885이었으며, BC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은

-.373, 상한값은 -.004으로 나타났다.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계획된 우연기

술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계획된 우

연기술의 조건부효과 탐색을 위해 특정 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에 따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1SD 수준(B=.2923, t=2.964, p<.01) 및 M(B=.1785, t=2.0787, p<.05)의 경우에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계획된 우연기술이 +1SD 수준

의 경우에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

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조건부효과는 계획된 우연기술의 값이–1SD 부터

M에 유의미하였으나 +1SD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된 우연기술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뜻하며, 계획된 우연기술은 심리적 독립이 낮은 집단(-1SD)과 평균 집단(M)에서 진로

준비행동을 높여 줄 수 있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

(+1SD)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높여 줄 수 있는 조절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계획된 우연기술

특정값(-1SD, 평균값(M), +1SD)에서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 단순기울기 검증

조절변수 수준 B SE t p
BC 95% CI
LLCI ULCI

계획된
우연기술

-1SD .2923 .0986 2.9640** .0033 .0980 .4865

M .1785 .0858 2.0787* .0387 .0093 .3476

+1SD .0646 .1068 .6049 .5458 -.1458 .2751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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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우연기술이 낮은 집단, 평균 집단, 높은 집단의 경우 모두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

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획된 우연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기울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이 낮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증가할

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

이 증가하여도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증가하는 정도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된 우연

기술의 조절효과는 심리적 독립이 낮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증

가시키지만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에는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정 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고집단(+1SD),

평균집단(M), 저집단(-1SD)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집단별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 그래프

추가적으로 조절변수 값에 따른 조절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지를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절변수의 전 범위에 대하여 Johnson-Neyma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심리적 독립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계획된 우연기술의 값이 3.7824 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유의하였으나

3.7824를 초과하는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조절효과의 유의성 영역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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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조절효과의 유의성 영역 검증

계획된
우연기술 B SE t p LLCI ULCI

1.0000 .6945 .2632 2.6383 .0089 .1759 1.2130

1.2000 .6568 .2456 2.6743 .0080 .1730 1.1406

1.4000 .6191 .2281 2.7138 .0071 .1697 1.0685

1.6000 .5814 .2109 2.7570 .0063 .1660 .9968

1.8000 .5437 .1939 2.8039 .0055 .1617 .9257

2.0000 .5060 .1773 2.8542 .0047 .1568 .8552

2.2000 .4683 .1611 2.9064 .0040 .1509 .7857

2.4000 .4306 .1456 2.9576 .0034 .1438 .7174

2.6000 .3929 .1309 3.0017 .0030 .1351 .6507

2.8000 .3552 .1174 3.0268 .0027 .1240 .5864

3.0000 .3175 .1054 3.0120 .0029 .1099 .5252

3.2000 .2798 .0957 2.9245 .0038 .0913 .4683

3.4000 .2421 .0889 2.7243 .0069 .0670 .4172

3.6000 .2044 .0857 2.3853 .0178 .0356 .3732

3.7824 .1700 .0863 1.9699 .0500 0 .3401

3.8000 .1667 .0866 1.9262 .0553 -.0038 .3372

4.0000 .1290 .0913 1.4127 .1590 -.0509 .3089

4.2000 .0913 .0995 .9181 .3595 -.1046 .2872

4.4000 .0536 .1102 .4865 .6270 -.1635 .2707

4.6000 .0159 .1229 .1296 .8970 -.2261 .2580

4.8000 -.0218 .1370 -.1590 .8738 -.2916 .2480

5.0000 -.0595 .1520 -.3912 .6960 -.3590 .2400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현장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을 높일 수 있는 상담 개입 전략을 수립하며 진로준비행동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북지역 D대학교(4년제)와 경남지역의

K대학교(4년제)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272명의 응답을 받아 불

성실하게 응답한 28부를 제외한 최종 244부를 최종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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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V23.0과 PROCESS Macro V3.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인의 측정치를 분석하

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

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 간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계획된 우연기술과 심리적 독립이 진

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여섯째,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V3.5 Model 1을 사용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

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

연기술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의 결과(박

완성, 2002a; 강정은, 2008; 양진희․김봉환, 2008; 임통일, 2014; 임수진, 2015; 이주연 등, 2019;

이현진, 2021)와 일치하여,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성숙한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적 책임, 가치관 확립 등을 형

성하는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 적절하고 성숙한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지지하며(주은지, 2018),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을 뒷

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Blustein et al., 1991). 그러나 심리적 독립의 하위변인 중 자율적 의

사결정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으

며(안선영․김희진, 2012),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이현진, 202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상호 지

지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될 때 진로준비행동의 빈도가 증가하

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기관리 프로그램, 진로

설계 및 생애설계 프로그램,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부모와의 관계개선 프로그

램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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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의 결

과(차영은 등, 2015; 송영희, 2017; 최주영, 2020; 현명희, 2021)와 일치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

는 직업 환경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계획된 우연기술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기술이며(손은령, 2018),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계획된 우연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획된 우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긍정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정보 및 기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셀프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독립의 영향이 계획된 우연기술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는 것이다. 심리적 독립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는 심리

적 독립이 낮은 집단과 평균 집단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로 인해 진로준비행동을 크

게 증가시키지만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에서는 조절효과가 미비함을 의미한다. 즉, 심리적 독

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조절하지만, 심리적 독립이 높은 집단보다 낮

은 집단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독립이 낮은 대학생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사고와 행동에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써 진로준비행동을 능동적으로 해나가지 못하게 되며, 이때 확실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개방적인 태도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노력을 지속하는 적극

적 자세이자 행동 양식인 계획된 우연기술이 작용한다면 진로준비행동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다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자기 신뢰 수준과 자율성을 갖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은 집단은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 및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 장면에서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조기 선별하

여 계획된 우연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의 진로준비를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주요변인

들 간의 관계 및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중요한

조절요인임을 이론적․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을 밝혀냄으로써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조기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개

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

과는 점차 강조되고 있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독립과 계획된 우

연기술에 관련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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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효과에 대

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북․경남에 소재한 2개 대학교로 제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집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녀의 비율에 차이가 있어 성별에 따른 특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

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 및 전공에 따른 자료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및 전공에 따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의 수준 및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Covid-19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설문 조사

를 실시하여, 코로나 블루 등이 반영되어 측정값이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더욱 정확한 검증을 위해 일반적 상황에서 후속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사회 바람직성이나 자기방어적

인 부분이 반영되어 실제보다 측정치가 축소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준비행동, 계획된 우연기술의 주요 변수들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1회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만으로 횡단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년의 승급에 따라, 주요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변화하는지에 대해 명확

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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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i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72
male and female students enrolled in all grades (1st-4th grades) D University in Gyeongbuk
area and K University in Gyeongnam area, and the final 244 copies of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lanned happenstance skills were found to be regulat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 using a specific value selection method to explore
the conditional effect of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has
a moderating effect that can increas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group with low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the average group.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to increas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group with high
psychological separation.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re variables that can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this,
the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at it revealed that the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of
counseling and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of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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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lanned Happenstance
Skills, Moderating Effect.


